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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fruit and vegetable intake and associated socio-
demographic and dietary factors, and compared the nutritional intake according to the fruit 
and vegetable intake level among Korean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1,676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the 2016–201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based on the fruit and vegetable intake recommendations in 2020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Application (KDRIs Application): sufficient fruit intake (SF) 
group, sufficient vegetables intake (SV) group,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s intake (SFV) 
group, and not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NS) group The nutrient intake per day 
in each group was compa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fruit and vegetables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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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In the sample of adolescents surveyed, only 1.40% met the recommended daily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while 79.54% fell below the established threshold for 
adequate consumption. Female adolescents, those with fathers holding university degrees or 
above, and those who ate breakfast at least three times a week were likelier to have adequate 
fruit intake. Male adolescents and those from higher-income households were likelier to 
consume vegetables. Females, those who ate out daily, those from lower-income households, 
and those who understood food labels were likelier to have adequate fruit and vegetable 
intake. The daily nutrient intake and intake-to-requirement ratio significantly differed 
according to the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The NS and SF group had lower ratios for 
calcium and iron, while the NS group had the lowest vitamin A and C intake. By contrast, the 
SFV group met almost all daily nutrient requirements, except for calcium and vitamin A.
Conclus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to encourage 
adolescents to consume adequate amounts of fruits and vegetables.

Keywords: Korean adolescents; fruit; vegetables; nutrient intake

서론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포함하여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생리활성물질, 

항산화물질 등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적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1].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2023년도 영양중재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에 발생한 사망자 중 약 390만 명의 사망이 과일과 채소를 적게 섭취한 것으로부터 기
인한 건강 악화 및 비전염성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WHO에서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인 기준 하루 최소 400 g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 이와 더불어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자료 [3]에서는 

매일 균형 있는 식품 섭취 및 충분한 수분 섭취는 물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에서는 만 6세 

이상에서 과일 및 채소를 1일 500 g 이상 섭취하는 인구 비율을 41.0%까지 높이고자 하는 목
표가 포함되어 국민 전체의 채소과일섭취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아동 및 청소년기는 정신적 성장과 신체적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
기에서의 다양한 식품 선택과 균형 잡힌 영양소의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 [5]. 아동 및 청소년
기의 과일과 채소의 섭취 부족은 주요한 식습관 문제 중 하나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채소에 대한 기호도를 모든 학교급에서 보통 이하라고 응답하였으
며 [6], 중학생들의 학교급식 잔반량을 조사한 결과 채소류가 대부분의 잔반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7].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은 채소와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사
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싫어하는 음식은 먹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화되어가는 청소년들의 식습관으로 육류를 선호하고 채
소류를 기피하는 기호도 때문으로 보인다 [8].

실제 2021년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에서 과일 및 채소를 1일 500 g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2017년 15.0%, 2018년 12.6%, 2019년 13.8%, 2020년 12.9%, 2021년 14.4%

로 Health Plan 2030 목표에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9].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7기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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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료에 따르면 6–11세 아동은 채소 129.6 g, 과일 125.3 g을 섭취하였으며, 12-18세 청소
년은 채소 181.71 g, 과일 90.1 g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와 같이 정부에서 국민들의 

과일 및 채소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한 세부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일 및 채소 섭취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기 식습관은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도 계속 유지되는 경향
이 있다. 과일과 채소 섭취가 인체의 영양관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생각하였을 때, 아
동기의 과일과 채소 섭취를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11].

국외의 경우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변수와의 관련성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asmussen 등 [11]은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에 영향
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적 요인, 가족 관계 요인, 친구 관계 요인, 학
교 관련 요인, 생활습관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중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남학생보다 청소년 여학생인 경
우 [12], 연령 또는 재학 중인 학년 (grade)이 낮을수록 [13],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12], 주거지
역이 도시보단 지방인 경우 [14]에 과일 및 채소 섭취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
소년의 개인적 요인으로는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식품선호도나 [15], 건강 또는 식사에 대한 관
심도가 높은 경우 [16], 신체 활동량이 높을수록 [17],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15], 자아효능감
이 높을수록 [15], TV 시청시간이 적을수록 [18], 패스트푸드 섭취빈도가 낮을수록 [19] 과일 

및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족 관계 요인으로 부모가 집에서 과일 또
는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 [16], 가정 내 과일 또는 채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경우 [15],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는 경우 [20] 자녀들 역시 과일 및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 및 또래 친구 관련 요인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또래 친구들이 과일 및 채
소를 먹으면 따라서 먹는 경향을 보였으며 [16],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받은 경우 [17], 학교에
서 과일과 채소가 포함된 급식을 이용하는 경우 [15,21] 과일 및 채소 섭취를 많이 하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대상 과일 및 채소 섭취 관련 연구결과에서 고등학생은 채
소, 과일, 유제품을 매일 먹으려는 실천도가 낮으며 [22], 중고등학생은 맛이 없었던 채소는 

다음에도 먹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 Ko와 Kim [24]의 연구를 통해 자아효능
감이 높은 중학생은 빈열량식품 권유 시 거절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 노력하며, 영양표
시 이용빈도가 높다는 등의 특징을 보이며, 영양표시 이용군은 비이용군에 비하여 과일주스, 

채소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과일과 채소 섭취와 관련된 국
내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 지역의 적은 인원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 수준을 분석하였거나, 과일과 채소 섭취빈도에 따른 정신건강, 기호도, 식행동과
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국외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식품섭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문화와 제반 환경의 차이로 국외의 연구의 결과를 국내의 아동 및 청소년의 결과로 

일반화하고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2013–2015년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과일과 채소 섭취에 따른 영양소 섭취와 건강상태를 비교한 연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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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와 달리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을 합산한 양 500 g을 기준으로 평가하
였으며, 과일 및 채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은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7–8기 (2016–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청소
년의 과일과 채소 섭취실태 및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식생활 관련요인
을 파악하고자 하며, 과일 및 채소 섭취 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 상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
다. 아울러 한국 청소년의 과일과 채소섭취 관련 영양관리방안 모색 및 영양정책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선정 및 과일, 채소 섭취 수준에 따른 분류
본 연구는 2016–2019년 제7–8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의 원시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제7–8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체중 또는 신장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식습관 사항에 결측치가 있는 자, 극단적인 식품섭
취량에 의한 오류를 피하고자 하루 섭취한 에너지가 500 kcal 미만 또는 5,000 kcal 이상인 자
에 해당하는 199명을 제외한 총 1,67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천대학교 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승인번호: 1044396-202207-HR-144-01).

연구대상자들의 채소 및 과일 섭취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2020 한국인 영양소 섭
취기준 활용’ [3]의 생애주기별 권장식사패턴에 제시된 채소류와 과일류 권장 단위 수 및 이
에 해당되는 총 에너지의 함량이 이용되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이를 기준으로 연
구대상자들이 채소류와 과일류로부터 섭취한 에너지 함량을 각각 비교하여 연구대상자들
을 4개의 군, 즉 과일채소충족군, 과일충족군, 채소충족군, 과일채소미충족군으로 분류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식생활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건강설문조사 중 연령, 성별, 가구소득, 주거지역, 부모 학력, 어머니 

취업 여부가 포함되었다. 대상자의 체질량지수 (body mass iIndex)는 체중(kg)/[신장(m)]2 공
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식생활 특성은 영양조사 중 아침 식사 빈도, 외식 빈도,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 영양교육 경험 

여부, 영양표시 인지 여부의 조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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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uit and vegetable intake recommendations for adolescents by the KDRIs Application
Age (yrs) Sex Energy Fruits Vegetables

Calorie per serving  
(kcal)

Serving unit Total calorie 
(kcal)

Calorie per serving  
(kcal)

Serving unit Total calorie 
(kcal)

12–18 Male 2,600 (A) 50 4 200 15 8 120
Female 2,000 (A) 50 2 100 15 7 105

KDRIs Application, 2020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Appli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



연구대상자의 과일 및 채소 섭취량 및 영양소 섭취 실태
청소년의 에너지와 주요 영양소 섭취량은 24시간 회상법에 의한 식품섭취조사 데이터를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과일 및 채소 섭취 분류에 따른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을 분석하였으며, 에
너지 및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1일 섭취량과 7가지의 주요 영양소 (칼슘,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의 1일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에너지
는 필요추정량 기준, 에너지 외 다른 영양소는 권장섭취량을 기준으로 1일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각 영양소의 섭취비율을 계산하였다. 영양섭취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6]에 근거하였다.

자료의 통계분석
제7–8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처리는 SAS 9.6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과일 및 채소 섭취와 인구사회학적 특
성 및 식생활 특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

tic regression analysis)을 진행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에서는 연령을 보정하
고, 식생활 특성에서는 연령과 성별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과일 및 채소 섭취에 따른 과일
류와 채소류의 1일 섭취량 및 영양소 섭취량, 1일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영양소 섭취비율이 네 

군 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복합표본설계의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에너지 섭취량은 연령과 성별을, 에너지 외 다른 영양소 섭취량은 

연령, 성별 및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였다. 분산분석 후 군 간 평균값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일 때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과일 및 채소 섭취에 따른 분포
청소년의 채소 및 과일 섭취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인원 비율을 나타낸 결과는 Fig. 1과 같다. 과
일을 권장섭취패턴에 맞추어 충분히 섭취한 과일 충족군은 남자 청소년이 6.01%, 여자 청소년
이 18.49%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훨씬 많았다. 채소를 권장기준에 맞추어 충분히 섭취한 채소
충족군은 남자 청소년이 9.27%, 여자 청소년이 4.86%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더 많았다. 청소
년 전체적으로 과일 및 채소를 모두 권장기준에 맞게 충분히 섭취한 인원은 전체 인원의 1.40%에 

불과하였으며, 모두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한 인원의 비율도 79.54%의 높은 비율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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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B Male C Female

NS 79.54%

SF
11.85%

SV
7.21%

SFV
1.40%

NS 83.81%

SF
6.01%

SV
9.27%

SFV
0.90%

NS 74.69%

SF
18.49%

SV
4.86%

SFV
1.96%

Fig. 1. Fruits and vegetables consumption patterns in Korean adolescents: daily intake and group distribution. 
(A) Total; (B) Male; (C) Female. 
NS, not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SF, sufficient fruit intake group; SV, sufficient vegetable intake group; SFV,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과일 및 채소 섭취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식생활 특성 관련 요인 분석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청소년의 경우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이 여자 청소년에 비하여 남자 청소년이 

감소하였으며 (odds ratio [OR], 0.21; 95% confidence interval [CI], 0.14–0.34),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하여 2.07배 (95% CI, 1.15–3.76) 높았다. 또
한 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OR, 0.31; 95% 

CI, 0.13–0.76). 가구소득이 상인 경우 가구소득 하에 비하여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이 

감소하였으며 (OR, 0.27; 95% CI, 0.08–0.95), 가구소득이 중인 경우 가구소득 하에 비하여 과
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도 (OR, 0.16; 95% CI, 0.04–0.72)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
이 2.46배 (95% CI, 1.36–4.47)로 높게 나타났지만, 어머니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고등학
교 이하인 경우와 비교하여 (OR, 0.59; 95% CI, 0.36–0.97) 낮게 나타났다.

식생활 특성이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침 식사 빈도가 일주일에 3회 이상인 경우 3회 미만인 경우에 비하여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이 1.63배 (95% CI, 1.07–2.49) 높았다. 외식 횟수는 1주일에 1회 이상 하는 경우 주 1회 

미만 하는 경우에 비하여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OR, 0.27; 95% 

CI, 0.09–0.80). 영양표시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과일 및 채소
를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이 4.06배 (95% CI, 1.70–9.71)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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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associated with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among Korean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the KHANES from 2016–2019
Variables SF SV SFV
Sex

Male 0.21 (0.14–0.34) 2.07 (1.15–3.76) 0.31 (0.13–0.76)
Female (reference) 1.00 1.00 1.00

Subjective household economic status
Upper 1.98 (0.54–7.25) 0.27 (0.08–0.95) 0.36 (0.08–1.60)
Middle 1.10 (0.30–4.05) 0.33 (0.09–1.15) 0.16 (0.04–0.72)
Lower (reference) 1.00 1.00 1.00

Residential area
City 1.17 (0.47–2.95) 1.29 (0.50–3.26) 2.71 (0.33–22.33)
Rural (reference) 1.00 1.00 1.00

Paternal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 or higher 2.46 (1.36–4.47) 0.94 (0.51–1.75) 2.06 (0.82–5.166)
High school graduate or below (reference) 1.00 1.00 1.00

Maternal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 or higher 0.59 (0.36–0.97) 1.09 (0.60–1.95) 0.51 (0.21–1.24)
High school graduate or below (reference) 1.00 1.00 1.00

Maternal employment status
Full/Part-time 1.17 (0.72–1.90) 1.23 (0.68–2.21) 1.72 (0.68–4.35)
Housewife (reference) 1.00 1.00 1.00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 was obtain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Fo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was 
dichotomized into not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vs. each group (SF, SV, SFV).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F, sufficient fruit intake group; SV, sufficient 
vegetable intake group; SFV,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과일 및 채소 섭취에 따른 식품 및 영양섭취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수준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군에 따른 섭취수준은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의 과일 섭취량은 미
충족군이 23.02 g, 과일충족군이 246 g, 채소충족군이 20.33 g, 과일채소충족군이 250.96 g이었
으며 (p < 0.001), 청소년의 채소 섭취량은 미충족군이 43.27 g, 과일충족군이 49.53 g, 채소충
족군이 142.58 g, 과일채소충족군이 142.56 g으로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 < 0.001).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에 따른 1일 영양소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군별 1일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탄수
화물 섭취량은 과일채소충족군과 과일충족군 및 채소충족군의 섭취량이 미충족군보다 유의
적 수준에서 많았으며 (p < 0.001), 지방의 섭취량은 다른 세 군에 비해 미충족군에서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p < 0.001). 그러나 단백질과 칼슘의 섭취량은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철의 섭취량은 채소충족군이 12.50 mg으로 미충족군 10.99 mg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비타민 A의 섭취량은 채소충족군이 510.54 µg RAE로 미충족군 361.64 µg RAE, 과일충
족군 351.65 µg RAE보다 유의적 수준에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01). 비타민 C는 과
일채소충족군의 섭취량이 143.91 mg으로 다른 세 군에 비하여 유의적 수준에서 많이 섭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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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dietary factors associated with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among Korean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the KHANES from 2016–2019
Variables SF SV SFV
Breakfast frequency (times/week)

≥ 3 1.63 (1.07–2.49) 1.29 (0.70–2.36) 2.78 (0.75–10.36)
< 3 (reference) 1.00 1.00 1.00

Eating out (time/day)
≥ 1 1.12 (0.81–1.55) 1.11 (0.68–1.83) 0.27 (0.09–0.80)
< 1 (reference) 1.00 1.00 1.00

Dietary supplement intake
Yes 1.11 (0.74–1.65) 1.65 (0.98–2.78) 0.43 (0.13–1.40)
No (reference) 1.00 1.00 1.00

Nutrition education experience
Yes 1.04 (0.71–1.52) 1.30 (0.78–2.16) 1.50 (0.54–4.17)
No (reference) 1.00 1.00 1.00

Recognition of nutrition labeling
Yes 1.13 (0.78–1.63) 1.49 (0.94–2.35) 4.06 (1.70–9.71)
No (reference) 1.00 1.00 1.00

Values are presented as odds ratio (95% confidence interval). Odds ratio was obtained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djusted for age and sex. Fo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was dichotomized into not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vs. each group (SF, SV, SFV).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F, sufficient fruit intake group; SV, sufficient 
vegetable intake group; SFV,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Table 4. Daily consumption of fruits and vegetable by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group among Korean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the KHANES from 2016–2019
Variables NS (n = 1,314) SF (n = 218) SV (n = 116) SFV (n = 28) p-value
Fruits (g) 23.02 ± 1.34a 246.00 ± 12.73b 20.33 ± 4.98a 250.96 ± 21.81b < 0.001
Vegetables (g) 43.27 ± 0.87a 49.53 ± 2.24a 142.58 ± 2.87b 142.56 ± 5.79b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age and sex-adjusted man ± standard error.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S, not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SF, sufficient fruit intake group; SV, 
sufficient vegetable intake group; SFV,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Different alphabet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3대 주요 영양소의 에너지 공급 비율을 살펴보면, 탄수화물의 에너지 공급 비율은 과일충족
군과채소충족군이 각각 72.43%, 71.86%로 미충족군 68.86%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지방
의 에너지 공급비율은 미충족군이 13.62%로 세 군 (9.77–11.15%)에 비하여 유의적 수준에서 

높았다 (p < 0.001).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에 따른 1일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영양소 섭취비율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군별 1일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영양소 섭취비율은 Table 6과 같다. 

청소년의 에너지 필요추정량에 대한 에너지 섭취비율은 과일채소충족군이 134.12%, 채소충
족군이 118.55%로 10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과일충족군은 99%, 미충족군은 86.69%

로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 (p < 0.001). 단백질의 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은 과일채소충족
군이 196.30%, 채소충족군이 183.37%, 과일충족군이 132.59%, 미충족군이 126.3%로 분석되었
다 (p < 0.001). 칼슘의 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은 채소충족군과 과일채소충족군에서 섭
취비율이 미충족군과 과일충족군에 비하여 높았으나 (p < 0.001), 모든 군에서 섭취비율이 권
장섭취량의 56–83%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철의 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은 과일채소
충족군과 채소충족군에서 111.12–114.19%로 높게 나타났으나, 미충족군과 과일충족군에서 는 

74.53–78.02%의 낮은 비율로 분석되었다 (p < 0.001). 비타민 A의 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
은 채소충족군이 80.19%, 과일채소충족군이 76.65%로 미충족군 46.84%나 과일충족군 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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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trient intake per day by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group among Korean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the KHANES from 2016–2019
Variables NS (n = 1,314) SF (n = 218) SV (n = 116) SFV (n = 28) p-value
Energy (kcal) 2,014.15 ± 22.78a 2,272.55 ± 62.53b 2,798.28 ± 80.23c 3,004.55 ± 164.29c < 0.001
Carbohydrate (g) 305.71 ± 2.27a 336.09 ± 5.87b 338.65 ± 7.78b 353.15 ± 14.14b < 0.001
Protein (g) 78.47 ± 0.74 75.76 ± 1.71 82.97 ± 3.66 83.52 ± 4.30 0.108
Fat (g) 61.86 ± 0.84b 52.26 ± 2.09a 47.12 ± 2.72a 44.05 ± 5.91a < 0.001
Calcium (mg) 524.55 ± 8.62 529.02 ± 19.94 587.38 ± 52.18 571.09 ± 35.52 0.440
Iron (mg) 10.99 ± 0.14a 11.50 ± 0.29ab 12.50 ± 0.50b 13.24 ± 1.48ab 0.006
Vitamin A (µg RAE) 361.64 ± 10.66ab 351.65 ± 20.18a 510.54 ± 34.38c 417.17 ± 43.85ac < 0.001
Thiamin (mg) 1.40 ± 0.06a 1.49 ± 0.08ab 1.63 ± 0.08bc 1.69 ± 0.17ab 0.005
Riboflavin (mg) 1.73 ± 0.06a 1.79 ± 0.07b 1.69 ± 0.11bc 1.87 ± 0.12c 0.401
Niacin (mg) 12.91 ± 0.19a 13.41 ± 0.36b 13.64 ± 0.69c 13.75 ± 1.20c 0.545
Vitamin C (mg) 51.30 ± 2.36a 90.49 ± 6.81a 77.40 ± 6.48a 143.91 ± 24.21b < 0.001
% of energy

Carbohydrate 68.86 ± 0.32a 72.43 ± 0.67b 71.86 ± 0.87b 72.56 ± 1.42ab < 0.001
Protein 17.52 ± 0.17 16.43 ± 0.39 17.50 ± 0.56 17.67 ± 0.79 0.062
Fat 13.62 ± 0.21b 11.15 ± 0.41a 10.63 ± 0.51a 9.77 ± 1.04a < 0.001

Data of other nutrients except energy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error after adjusting for age, sex, and energy intake.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S, not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SF, sufficient fruit intake group; SV, 
sufficient vegetable intake group; SFV,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Different alphabet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Table 6. Nutrient intake as a percentage of KDRIs by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group among Korean adolescents participating in the KHANES from 2016–2019
Variables NS (n = 1,314) SF (n = 218) SV (n = 116) SFV (n = 28) p-value
Energy (%) 86.69 ± 1.01a 99.00 ± 2.80b 118.55 ± 3.19c 134.12 ± 8.28c < 0.001
Protein (%) 126.30 ± 1.90a 132.59 ± 4.44a 183.37 ± 8.58b 196.30 ± 12.04b < 0.001
Calcium (%) 56.36 ± 1.09a 60.94 ± 2.68a 81.30 ± 6.70b 83.34 ± 4.88b < 0.001
Iron (%) 74.53 ± 1.29a 78.02 ± 2.95a 111.12 ± 4.27b 114.19 ± 8.65b < 0.001
Vitamin A (%) 46.84 ± 1.49a 51.29 ± 3.21ab 80.19 ± 4.79b 76.65 ± 5.98b < 0.001
Thiamin (%) 115.06 ± 2.17a 129.39 ± 5.33a 174.38 ± 6.72b 191.50 ± 12.76b < 0.001
Riboflavin (%) 116.47 ± 2.04a 137.25 ± 4.84b 149.81 ± 7.17bc 185.30 ± 12.37c < 0.001
Niacin (%) 80.36 ± 1.43a 89.68 ± 3.40a 114.80 ± 5.57b 124.21 ± 6.47b < 0.001
Vitamin C (%) 50.53 ± 2.20a 97.52 ± 7.55b 92.84 ± 6.82b 168.77 ± 25.02bc < 0.001
KNHANE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NS, not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SF, sufficient fruit intake group; SV, sufficient vegetable intake group; SFV, sufficient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
Different alphabets mean a significant difference.



에 비하여 높았으나, 모든 군에서 섭취비율이 권장섭취량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이
었다. 티아민과 리보플라빈의 권장섭취량에 대한 섭취비율은 과일채소충족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채소충족군, 과일충족군, 미충족군 순서대로 낮은 비율로 섭취하였다 (p < 0.001).

고찰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4]에서는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통하여 취
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 만성질환 고위험군 관리에 효과적인 과일 및 채소섭취량을 

6세 이상에서 총 500 g 이상 섭취하길 권장하고 있으며, 그 섭취비율을 2030년까지 41%까지 

증가시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권장기준에서는 

과일과 채소섭취량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채 제시되어 이를 기준으로 과일과 채소섭취량
을 각각 분리하여 충분히 섭취하였는지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3]에서 청소
년의 권장식사패턴에 제시되어 있는 과일류, 채소류 각각의 섭취 권장 단위수를 기준으로 이 

기준에 대한 섭취량 충족여부에 대한 청소년 해당인원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중 과일 및 채소를 모두 권장 섭취기준에 맞게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비율은 전체 대상 인원의 79.54%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일을 충
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인원의 비율은 86.75%,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인원의 비율은 

91.39%나 되었다. 이는 대다수의 청소년에게서 과일 또는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는 것이다. Oh와 Chung [27] 은 과일을 주 5회 미만으로 섭취한 청소년이 66.1%, 채소
를 1일 1회 이하 섭취한 경우가 70.8%로 많은 청소년이 과일이나 채소를 적게 섭취하고 있다
고 보고하였으나, 이 연구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로 섭취량은 파악할 

수 없고 섭취 빈도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채소 섭취율은 매년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는 1일 3회 이상 채소를 섭
취하고 있는 청소년은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28]. 그러나 이후 년도부터 채소섭취빈도를 

묻는 문항이 삭제되어 이와 관련된 정보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채소는 청소년의 영양이나 건강을 위해서 섭취가 권장되는 식품이기도 하지만, 선호하지 않
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경남지역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채소 섭취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 [29]에 따르면 청소년이 채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유 없음’이 35.80%, ‘건강에 좋아서’

가 35.41%, ‘맛있어서’가 32.30% 순서로 응답하였으며, 채소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맛이 

없어서’ 40.86%, ‘향이 싫어서’ 14.40%, ‘질감이 싫어서’ 9.73%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남학
생보다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네덜란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Youth Health Survey [30]에서는 여학생이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빈도가 남학생보다 모두 높
은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17년도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System 연구 [31]에서는 과일 섭취 권장량을 충족시키는 남학생은 9.7%로 여학생 4.7%보다 높
았으며, 채소 권장 섭취량을 충족시키는 남학생은 3.0%로 여학생 1.1%보다 높았다. 이와 같
이 과일 또는 채소의 섭취 정도는 국가별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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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이 하인 경우 가구소득이 상에 비하여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
며, 또 가구소득이 중에 비하여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14–15세 청소년 6,325명을 대상으로 식품섭취빈도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
한 연구에서 가계소득과 채소 및 과일 섭취빈도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32]. 

미국 텍사스 7–8학년 청소년 2,695명을 대상으로 심장 건강 지식과 영양행동에 대한 민족, 성
별, 아버지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33]에서도 아버지의 소득은 청소년의 학교
에서의 과일 섭취 빈도와 음의 상관관계 (r = −0.06)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학교
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청소년의 참여율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청소년의 건강에 대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에
서 제시된 선행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같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과일 또는 채소 섭취
를 적게 섭취하였다고 보고되었지만, 오히려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반대로 과일 또는 채
소를 많이 섭취한다고 보고된 연구결과도 있다. 가나의 청소년 1,1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34]에서는 중 (average), 상 (affluent) 수준의 소득수준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비율이 각각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 연구자는 부
유한 환경의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아침 식사를 자주 하며 아침식사에 과일이 포
함될 가능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Wardle 등 [35]은 Health and Behaviour in 

Teenagers Study (HABITS) 종단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11–12세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를 

분석한 결과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하여 과일
과 채소를 주 5회 섭취하는 비율이 낮았다고 하였다. Shi 등 [12]은 중국 12–14세의 청소년 824

명을 대상으로 식품의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낮은 소득수준의 가정에서는 남자 청소
년 42%, 여자 청소년 55%만이 매일 과일을 섭취하였지만, 높은 소득수준의 가정에서는 남자 

청소년 66%, 여자 청소년 72%가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소득수준과 과일 섭취 빈
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의 소득수준과 과일 및 채소 

섭취는 연구에 따라 국가별로, 연구대상 표본에 따라 상관성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구소득은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향후 가족의 소득수준과 연관된 사회경제적 위치와의 관련성에 대해 더 심도 높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지만 어머
니의 학력이 대학교 이상인 경우엔 과일을 충분히 섭취할 확률이 낮았다. Xie 등 [36]은 미국 

캘리포니아 청소년 3,201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연구를 통해 가족요인이 청소년의 식습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Dwyer 등 [37]은 미국 청소년-부모 1,945쌍을 대상으로 부모와 청소년의 과일 채
소 섭취에 대한 관련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력이 4년제 대학교 이상인 경우 과일 

및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Ricardo 등 [38]은 Brazilian National Survey of 

School Health (PeNSE) 2015에 참여한 브라질 청소년 101,607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학력이 낮을수록 과일과 채소를 적게 섭취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국
가적 원자료를 이용하여 재분석한 단면횡단연구임을 감안할 때 어머니의 학력이 청소년의 

과일 섭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행연구와 반대의 결과가 나온 원인을 유추하기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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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아침 식사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경우 주 3회 미만 섭취하는 경우
보다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iménez-Legarre 등 [39]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아침식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청소년은 아침으로 과일군, 채소군, 

샐러드류 등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보다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이 높
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덴마크의 11세, 13세, 15세 학령기 학생 3,913명을 대상으로 과일 및 

채소 섭취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빈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40]에서 아침을 매일 먹
는 15세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과일은 여자의 경우에만 1.64배 많이 섭취하였으며, 

채소는 남자 2.67배, 여자 2.87배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 아침을 먹는 경우 먹지 않는 경
우에 비하여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하루에 1번 이상 외식을 하는 경우 과일 및 채소를 모두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원자료 분석에 의하면 하루 1번 미만 외식
을 하는 청소년은 901명으로 하루 1번 이상 외식 (학교급식 포함)을 하는 청소년 775명보다 더 

많았다 (데이터 제시하지 않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외식 빈도 조사 시 외식에 대한 정
의를 광의의 범위로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이외의 것으로서 매식 (배달음식, 포장음식 포함), 

급식, 종교단체 제공 음식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41]. 그러나 외식산업진
흥법 [42]에서는 외식의 정의를 협의의 범위로 가정에서 취사를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지 아
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학교에
서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은 외식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료 분석에 나타
난 하루 1번 미만 외식을 하는 청소년의 높은 빈도는 청소년들이 외식의 정의를 협의의 외식
으로 인지하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과일채소
충족군과 외식 횟수와의 관련성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추후 외식 빈도와 과일 및 

채소 섭취와의 관련성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 청소년들이 외식하는 경우 음식을 사서 먹는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과일과 채소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과일 및 채소 섭취 장애 요인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43]. 또한 

미국 구내식당 (cafeteria)에서는 과일이나 채소가 포함된 음식을 판매하고 있지만, 몸에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패스트푸드 등이 과일 및 채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청소년의 낮은 과일 및 채소 섭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43].

본 연구결과 청소년이 영양표시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하고 있는 않은 경우에 비하여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할 가능성이 4.06배 높았다. 미국 텍사스 6,71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44]에서도 영양표시를 이용하는 경우 하루에 과일 또는 채소를 섭취할 확률이 2.13배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채소충족군과 과일채소충족군의 경우 미충족군에 비하여 에너지, 탄
수화물, 리보플라빈, 니아신의 섭취량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
소충족군의 철, 비타민 A, 티아민의 섭취량이 미충족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경우 1일 영양소 섭취기
준을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지만, 과일을 충분히 먹지만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는 경우, 그리
고 과일이나 채소 모두 충분히 먹지 않는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섭취가 부족
한 영양소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C의 1일 영양섭취기준은 충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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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청소년의 채소와 과일의 저조한 섭취는 이들의 성장에 필
요한 영양소의 부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래의 영양이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구 중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채소 및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학생의 경
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에너지, 탄수화물, 식이섬유, 철, 아연, 비타민 C를 유의적으로 많
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Ha 등 [25]의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한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에 관한 연구에서 과일 및 채소 섭취군은 섭취 부족군보다 에
너지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1,000 kcal당 영양소 밀도를 비교한 결과에서 칼슘, 인, 나
트륨, 칼륨, 철, 티아민, 니아신, 비타민 C 섭취가 과일 및 채소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음
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과일 및 채소 섭취가 에너지 및 다른 영양소 

섭취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Mielgo-Ayuso 등 [46]은 유럽 청소년 702명을 대상으로 과일 및 채소 섭취와 비타민 섭취량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 하루 400 g 이상의 과일 및 채소를 섭취하는 청소년은 에너지, 비타
민 B6, 엽산,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의 섭취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혈액 검사 결과를 통해 피리독살인산염, 혈장 엽
산, 적혈구 엽산, 비타민 C, 베타카로틴과 알파 토코페롤의 높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영양관리에서 과일
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할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단면조사연구이다. 분석에 이
용된 식이 자료는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실제 평소 식
품섭취량을 반영한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나 다른 기타요인에 의해 과일 및 채소 섭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기에 이 자료에 포함된 변
수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밝힌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 [3]에서 청소년의 권장패턴에서 제시된 과일 및 채소 각각의 권장섭취 단위를 기준으
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였는지, 과일 및 채소 섭취와 관련
된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섭취수준에 따라 영양섭취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제7–8기 (2016–2019)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실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식생활 관련요인을 탐색하고, 

과일 및 채소 섭취에 따라 영양섭취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과일 및 채소를 모두 충
분히 섭취한 인원은 1.40%이었으며, 모두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인원의 비율은 79.54%이었
다. 청소년의 과일 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침식사 빈도
였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아버지 학력이 대학교 이상으로 높은 경우, 어머니 학
력이 고등학교 이하로 낮은 경우, 아침식사 빈도가 주 3회 이상인 경우 3회 미만인 경우보다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였다. 청소년의 채소 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별과 가구소득이었
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가구소득이 상인 경우 가구소득이 하인 경우보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였다.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 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침섭취빈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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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외식, 영양표시 인지 여부였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외식을 하루 1회 미만 

하는 경우, 가구소득이 하인 경우, 영양표시를 인지하는 경우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
였다. 청소년의 1일 영양소 섭취량과 1일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영양소 섭취 비율은 과일 또는 

채소의 섭취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칼슘과 철의 1일 권장량에 대한 섭취비
율은 미충족군과 과일충족군에서 낮았으며,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1일 권장량에 대한 섭취
비율은 미충족군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과일 및 채소충족군은 칼슘과 비타민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양소에서 1일 영양섭취기준의 100% 이상을 섭취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
여 청소년이 과일 및 채소를 모두 충분히 섭취하는 경우 거의 모든 영양소의 1일 권장섭취량
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일 및 채소를 모두 충분히 섭취하는 인원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과일 및 채소섭취를 장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영양교육
의 방안은 물론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영양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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